
제주시가 2026년 친서민 농정시책

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

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.

25일 시에 따르면 친서민 농정시

책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와 FTA

등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

어려운 소농, 고령농, 청년 창업농

등 밭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

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.

올해 관련 사업에는 1218농가가

신청했고, 이 가운데 보조금 심의

위원회 심의를 거쳐 792농가가 사

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.

사업별 지원 규모는 ▷경작지 암

반 제거 140농가 5억8100만원 ▷소

형 농기계 지원 553농가 14억9900

만원 ▷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

17농가 1억2300만원 ▷소규모 육

묘장시설 지원 8농가 7400만원 ▷

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66농가 6900

만원 ▷채소 화훼 비닐하우스 시설

지원 8농가 5억9700만원 등 6개 사

업에 29억4300만원이다.

시는 최근 기후변화와 인건비

상승 등으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

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친서민 농

정시책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환경

조성에 힘쓸 계획이다. 백금탁기자

제주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

들이 기업의 공동 성장과 협력 기

반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공식 출

범시켰다.

제주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23

개 기업들은 최근 센터 회의실에서

입주기업 협의회 1차 회의 를 열

고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

다. 협의회 구성은 입주기업의 공

동 현안을 정리하고, 대외 협력 창

구 역할을 할 대표 조직의 필요성

에 입주기업들이 공감대를 형성하

면서 이뤄졌다.

회의에서 협의회장에는 임동현

(주)애쓰지마 대표를 선출했다. 또

상임위원장에 김창윤 퓨처렉스

(주) 고문, 이사에 김민교 (주)인

플라이 대표와 변종기 (주)맘꽃 대

표, 감사에는 (주)쿼터니언 함규식

이사가 각각 선출됐다.

협의회는 앞으로 공동의 이익

창출과 정책 연계, 투자 고용 확대

를 견인하는 민간 주도의 협력 플

랫폼으로 역할을 해나간다는 구상

이다.

지난해 12월 문을 연 제주지식산

업센터에는 공개모집을 거쳐 지식

기반 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기업

이 입주해 있다. 문미숙기자

제주다움을 담아 시장에서 선택받

는 프리미엄 콘텐츠 구축을 위한

공모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.

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온라

인 채널을 통해 제주관광의 질적

전환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

트렌드 선도 프리미엄 관광 콘텐

츠(성장 트랙) 공모 사업을 4월

1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

혔다.

이 사업은 지난 2월 제11차 국가

관광 전략회의에서 지역 관광 대

도약 과 고부가 관광 육성 등 관

광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

방향이 제시되고, 최근 열린 제주

관광 전략회의에서도 새로운 성장

전략으로 프리미엄 관광 , 콘텐

츠 중심 관광 등이 논의되면서 진

행하고 있다.

선정은 제주의 고유 자원을 활용

한 콘텐츠를 보유하고, 실제 운영

중인 법인 단체 로컬 크리에이터

를 대상으로 ▷제주다움 ▷웰니스

▷라이프스타일 ▷지식재산(IP)

결합형 등 4개 분야에서 총 15개

콘텐츠를 선발할 계획이다.

선정된 콘텐츠에는 상품 고도

화, 홍보, 시장 연계 등 성장 지원

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제공된

다. 특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

보,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

홍보물 제작, 판로개척 지원 등

시장 확장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

진된다.

이와 함께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

가 우수한 콘텐츠에는 실질적인 판

로 확대를 위한 국내 외 박람회와

세일즈 참가 기회를 우선 제공할

방침이다.

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

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

있다. 신청은 이메일(tourismbiz@

ijto.or.kr)로 하면 된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제주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전출 인

구가 더 많은 인구 순유출이 31개

월째 이어지고 있다. 또 올해 1월

제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1년 전보

다 20% 가까이 증가했다.

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

2월 국내인구이동 통계 에 따르면

지난달 도내 총전입 인구는 7889

명, 총전출 인구는 8329명으로 440

명이 순유출됐다. 1월(655명)에 이

어 두 달 동안 1000명 넘는 인구가

빠져나갔다.

도내 인구 순유출은 2023년 8월

이후 31개월 계속되고 있다. 연간

으로는 2009년 이후 14년 만인

2023년 1687명 순유출로 돌아선 후

2024년 3361명, 2025년 4273명으로

확대됐다.

또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

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

출생아 수는 340명으로 작년 동월

보다 18.0%(52명) 증가했다. 1월

기준 2023년(344명) 이후 3년 만에

가장 많았다.

1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

16.4%(86명) 감소한 438명으로, 자

연감소는 98명을 기록했다.

1월 혼인 건수는 257건으로 집계

됐다. 작년 동월에 견줘 3.6%(9건)

증가한 수치다. 1월 기준으로는 2020

년(282건) 이후 6년 만에 최대다.

이혼 건수는 111건으로 10.5%

(13건) 줄었다.

한편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

대비 10년 만에 증가로 전환하고,

혼인 건수도 2년 연속 증가했지만

계속되는 인구 순유출로 주민등록

인구는 감소세가 멈추질 않고 있

다. 2월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66만

3514명으로, 전월 대비 0.1%

(481명) 줄었다. 2023년 5월 이후

34개월 연속 감소다. 주민등록인구

가 가장 많았던 2022년 8월(67만

9016명)에 견주면 2.3%(1만5502명)

줄어든 수치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서귀포치유의숲이 10년 연속 우수

웰니스 관광지 로 선정되며 국민의

치유 휴양 메카로 인정받았다. 25

일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에 따

르면 우수 웰니스 관광지 는 대한

민국을 대표하는 치유 휴양 관광지

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

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

으로 주관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.

이번 서귀포치유의숲의 10년 연

속 선정은 단순한 일회성 성과가

아닌,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의

경쟁력과 신뢰성을 입증한 결과로

평가받고 있다.

지난해 입장객은 15만1659명으로,

전년 대비 7.5% 늘며 명품숲 자체의

치유적 가치와 다양한 웰니스 체험

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깊은

휴식과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

다. 또한 지역 주민 참여와 차롱치유

밥상 운영을 통해 지역 상생 기반을

마련했다는 호평도 받았다.

앞서 서귀포치유의숲은 2023년

대한민국 100대 명품숲(산림휴양

형) 선정, 2020년 열린 관광지

지정 등 다양한 국가적 인증을 받

으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.

백금탁기자 haru@ihalla.com

25일
코스피지수 5642.21

+88.29
▲ 코스닥지수 1159.55

+38.11
▲ 유가(WTI, 달러) 92.35

+4.22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529.09 1476.51 1EUR 1777.94 1708.56

100 961.08 928.04 1CNY 228.64 206.88

2026년 3월 26일 목요일6 경 제

제주 인구 31개월 연속 순유출… 감소세 고착화

서귀포치유의숲을 찾은 도민 관광객들이 해먹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. 한라일보 DB

제주다움 담은 프리미엄 콘텐츠로 승부

제주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23개 기업들은 최

근 센터 회의실에서 입주기업 협의회 1차 회

의 를 열고 협의회를 구성했다.


